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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성이 있는 풀이 방법이나 경로를 미리 제외시킨다는 문화적 장애는 "공대"라는 문화권

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.

 

어느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릿느릿하게 움직여서 고객의 불평이 많았습니다. 그래

서 백화점 지배인은 이 문제를 엔지니어링 자문회사에 의뢰했습니다. 엔지니어링 자문회사

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를 여섯 명이나 동원하였습니다. 엔지니어들은 열심히 

엘리베이터를 분석하고 속도 증가에 필요한 힘을 계산해서 일주일만에 새로운 장치를 디자

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엘리베이터 속도를 증가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배인은 기뻤

습니다. 그러나 새로운 장치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보는 순간 지배인의 얼굴이 찌그

러졌습니다.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지요.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담

당 청소부가 단 돈 5만원만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. 5만원이면 속는 셈 치자

하며 허락하였습니다. 청소부는 하루만에 뚝딱하더니 일을 끝냈습니다. 그 후로 고객들의 

불평이 없어졌습니다.

 

청소부가 고안한 해결책은 엘리베이터 안에 큰 거울을 달아 놓는 것이었습니다. 천천히 오

르락내리락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두커니 서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고객들이 이제는 

할 일이 생겼습니다.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쓰다듬어보고, 혹시 스타킹에 줄나간 곳 없나 

살펴보기도 하고, 이빨에 고춧가루 끼었나 체크하고, 자신의 몸매에 매료되어 시간가는 줄 

잊어버립니다. 오히려 "벌써 다 왔나?"하면서 내리기를 아쉬워하는 사람마저 있습니다.

 

청소부는 물리학적 차원의 복잡한 시간 문제를 사람 심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해결해냈습니

다. 그 반면, 엔지니어들은 기술적 차원에서만 기술적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가

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지요. 문제를 기술의 시각에서 보도록 대학에서 훈련받은 

결과입니다. 그리고 여섯 명이 다 같은 훈련을 받았기에 그 팀은 "모든기술적 문제는 한 단

계 더 높은 첨단 기술로 풀려고 하는 문화권"을 창조하고 그 속에 일을 하게 됩니다.

 

교수님께서 가끔 학생들이 전문 분야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. 얼

마 전에 "환경친화적 공학"이라는 수업에서 "이 과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시오."라

는 문제를 학기말 시험에 출제했습니다.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써내려 갔습니다. 

한 학생은 글 대신 만화를 그렸습니다. 종이 한가운데에는 온갖 공해물을 쏟아내는 공장이 

그려져 있고, 주변에는 깨끗한 공장을 상상하는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공장을 설계하고, 공

해물을 최저화하고, 처리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. 점수를 어떻게 줄까 고민하다가, "환경친

화적 공학"의 기본 방법(예방, 제어, 처리)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낸 학생이 "예뻐



서" 만점을 줬습니다. 엉뚱한 사고력을 존중함으로써 문화적 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

있다고 생각합니다. 

 

다음 호에는 환경적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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